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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이라크 자원개발 “불합격”
이라크, 세계 에너지기업 35사 IOC 획득 …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통과

이라크 석유부는 4월14일 한국가스공사(컨소시엄) 등 에너지기업 35사가 이라크 원유ㆍ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먼저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한국석유공사

와 SK에너지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라크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고배를 들었다.

이라크 석유부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등 전세계 에너지기업 35사가 이라크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격(IOC)을 얻었다”며 “한국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석유 관련기업인 석유공사와 SK에너지가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이라크 유전개발엔 일단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천연가스 부문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이라크 정부는 입찰을 통과한 기업들이 개발 계획이 세워진 가스정과 유전에서 사업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

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석유부가 발표한 합격자 명단에는 Chevron, ExxonMobil 등 미국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BP 등 

영국기업 3곳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인펙스 홀딩스, Mitsubishi, Nippon Oil 등 일본기업 4곳과 중국의 CNOOC, 

Sinopec, CNPC 등 중국기업 4곳, 말레이지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기업 각각 1곳도 이라크 석유 사업에 진출

할 수 있게 됐다.

Royal Dutch Shell, Total 등 석유메이저들은 무난히 입찰에 통과했고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와 같은 외국기업은 

한 곳도 자격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라크 석유부는 외국기업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국의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것은 원천 무효이

며 앞으로 이라크 자원개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라크 석유부는 “35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해 적격 기업을 추가로 발표할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1월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이라크 자원개발 입찰에는 전세계 120사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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